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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해야

어제 오전, 총장 해임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.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

대학의 위기와 구성원들의 고통은 가중되었기에 만시지탄의 심정이다. 대구대학

교 노동조합은 지금부터가 대학의 정상화와 산적한 숙제를 해결해가야 하는 절

체절명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하고 있다. 구성원의 지혜와 의지가 원활한 

소통을 통해 뭉쳐져 위기 극복의 계기,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.

특히 새로이 선출될 총장은 단순히 정상화의 임무를 넘어서서 대학공동체를 대

개혁하고 개조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부여돼 있다. 생존과 지속발전의 중차대

한 과제의 해결을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. 본 노조는 언제나 그랬듯이 대

학 행정의 중심적 축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이 수립되고 안착되는 과정에서부터 

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및 발전적 혁신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모쪼

록 총장 공석의 조속한 해결과 동시에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총장의 선출을 기

대한다. 아울러 중차대한 시기에 선임된 박상규 직무대행은 행정 공백을 막고 

시급한 현안들도 철저히 살펴 챙기기를 바란다. 

본 노조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의 재건과 정상적 운영이 시급하다는 대전제에 

동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. 또한 초유의 총장 해임을 맞아 관행적 폐습에서 

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.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과감한 인식

전환과 확실한 실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. 대학의 각 구성체가 공동체의 생존

과 운명을 위해 합심하여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. 대구대학교 노동조

합은 공동체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최우선적 명제로 삼아 주어진, 필요한 역할

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이다.

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화합의 힘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ㆍ발전의 미

래를 열어가기를 희망한다.

2022. 1. 21.

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


